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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국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

율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
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

고 있으며 2012년 건강보험의 고령자 진료비는 16조 382억 

원으로 1인당 고령자 진료비가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29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2,3] 

표 1. 고령자 진료비 현황

년도
65세 이상 진료비

(백억원)

1인당 고령자 진료비

(천원)

2005 606 1,545

2006 739 1,815

2007 908 2,070

2008 1,049 2,281

2009 1,204 2,495

2010 1,378 2,769

2011 1,484 2,862

2012 1,604 2,933

이와 같이 사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

면서 의료분야에서는 IT기술을 접목하여 의료서비스의 품질

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시켜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4] 그중 유헬스는 의료비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효과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등의 

사회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각광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과 유무선 통신기술과 센싱 기술의 발전으

로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다 복합적이고 지능화된 의

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의료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환자 진료기록 데이터뿐만 아

니라 임상 데이터, 의료 영상 이미지, 유전자 통계, 질병 정

보, 생활정보, 환경정보 등으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5]
하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제공

자가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각종 

센서와 모니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방대한 양의 의

료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데이터 저장·관리·분석기법

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의료산업에

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의 신속한 처

리와 관리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중

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관

리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IT와 빅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

비스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1,6]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IT와 빅데

이터의 융·복합 사례를 분석하여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효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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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1.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십 테라에서 페타바이트(Petabayte), 엑사바

이트(Exabyte) 정도 크기의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대용량 수집, 저장, 분석, 체계화를 위한 도구 및 플랫

폼, 분석기법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빅

데이터가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와 특징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는데, IBM에서는 오늘날 인류

는 매일 2.5 퀸틸리언 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기상정

보를 수집하는 센서,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웹문서, 디지털사진

과동영상, 구매거래기록, 휴대전화의 GPS신호 등 모든 곳으로

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정의하고 있으며 빅데이

터는 데이터 크기(volume), 데이터 전달 속도(velocity), 데이

터의 다양성(variety), 정확성(veracity) 등 4V로 이루어진 4차

원적 특징을 가지며 단순히 크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새로

운 데이터처리 및 분석 방법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Gartner에서는 

2001년, 데이터 크기가 급증하고(volume), 데이터 전달 속도

가 빠르며(velocity),데이터 구조가 다양한(variety) 현상을 관

찰하여 이를 3V로 표현하였고, 2012년 빅데이터를 “크기가 

크고, 속도가 빠르며, 다양한 정보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데이터처리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의 발견이 가능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MIKE2.0
에서는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크기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독립적 데이터 소스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연관관계의 크기를 의미하며 데이터 소스 사이의 연관관계가 

복잡하여 데이터 정제와 유의미한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의 ʻ빅(big)ʼ은 단순히 크기(big 
volume)가 아니라 복잡성(big complexity)에 대한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7,8,9]
즉,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엄청난 크

기, 빠른 전송, 다양성 및 비정형성, 복잡성과 같은 특징을 가

지는 다루기 어렵고, 새로운 지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2. 빅데이터의 현황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3474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

화 가입자 중 64.5%를 차지하는 등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과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모바일, 온라인 상거래,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저장장치의 발달, 초연결성의 확대, 처리기술의 발로 인

해 빅데이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10] 이러한 빅데이터의 

부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면서 빅데이터가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에 새

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문제 및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표 2. 빅데이터 세계시장 규모

년도 규모(백만 달러)

2010 3,217

2011 4,766

2012 6,842

2013 9,728

2014 12,941

2015 16,920

또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에서는 ‘전 세계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전망보고서’를 통해 표 2.와 같이 전 세계 빅

데이터 시장이 2010년 32억 달러에서 오는 2015에는 16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고,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성

장률의 약 7배에 달하는 연평균 4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Mckinsey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시 미국 의

료분야에서 연 3,000억 달러, 유럽 공공분야에서 연 2,5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7조

의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이나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서 총 16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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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글로벌 기업들의 빅데이터 관련 현황

기업명 내용

EMC

● 데이터 저장부터 관리, 분서까지 빅데이터와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그린플럼, 아이실론 등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및 데이터 관련 다수 업체를 인수
● 빅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콘텐츠 관리 솔루션 등 제공 

‘EMC 애널리틱스 랩’을 운영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IBM

● 지난 5년간 1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분석용 데이터 

저장 관리 업체, 데이터 통합 업체, 불석 솔루션 업체 

등 비즈니스 분석 관련 다수업체를 인수
●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지구 데이터(기온, 토양상

태, 교통 흐름 등)를 분석하는 ‘스마트 플래닛’ 프로젝트 

전개

오라클

● 세계적인 DB업체로 ‘하이페리온’사를 인수해서 분석 기

술을 확보
●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제품 출시

SAP

●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최근 DB 전문 업체로 

변화
● 메모리 기반 DB 어플라이언스 제시
● B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사

를 인수

테라

데이타

● 데이터웨어하우징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전문 업체
● 비정형 데이터의 고급분석·관리 솔루션 업체 인수
● ‘애스터 맵리듀스 플랫폼’ 제시

HP

● BI 솔루션 업체 ‘버티카’, 기업용 검색 엔진 업체 ‘오토노미’

를 인수
● 버티카와 오토노미를 결합하여 빅데이터 분석 시장에 

진입
● ‘인스턴스-온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기업경영 의사결

정, 경영정보 분석 등 경영지원 전략 수립 서비스 제공

마이크로

스트

레티지

● 비즈니스 인텔리젼스(BI)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 BI에 빅데이터 분석 처리를 접목하여 사업 역량을 강화

구글

● GFS(Google File System), MapReduce, Bigtable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을 발표
● 2011년 이용자가 업로드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 처리를 

지원하는 빅쿼리 서비스 공개 

MS
● 윈도우 애저와 윈도우 서버 플랫폼용 아파치 하둡 개발 

계획

넥스알
● 빅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넥스알 빅데이터 어날리틱스 

플랫폼’ 출시

표 3. 주요국 빅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

국가 추진기관 세부내용

미국
과학기술

정책실

●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발표 

(2012. 3)
● 부처별, 지방정부별 빅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공공정보 데이터 공개사이트 ‘data.gov’ 

운영

영국
기업혁신

기술부

●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 설립(2012. 3)
● 데이터 공유플랫폼 ‘data.gov.uk’ 운영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 국가안보조정국(NSCS) 내 RASH 시스템 

마련(2004. 7)
● 민간협력으로 데이터분석연구소 설립
● 공공정보 데이터 공개사이트 

‘data.gov.sg’ 운영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전략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방안’ 마련(2011. 10)
●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추진 및 빅데이터 

국가전략포럼 실시
● 공유자원포털 ‘data.gov.kr’ 운영

이에 표. 3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실시

간으로 도출하거나 트렌드 파악, 마케팅,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데이

터 분석에 의한 예측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

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서치 기관, 컨설

칭 그룹 등 글러벌 기업에서는 차세대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및 솔루션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

하고 역량 강화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2,14]

 

III. 의료분야의 빅데이터 융합 사례 및 

특징

기존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주로 유전자 염기서

열 분석 등의 의학 연구 분야에 집중되어 왔었다. 하지만 최

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발전하고 비용이 낮아지면서 유전 

공학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보다 실제적인 치료를 위한 의

료시스템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 환자의 의무기록, 
식생활 습관, 직업 이력 등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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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장에서는 의료분야에서 실제 빅데이터의 활용 사

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융합에 대한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1. 필박스(Pillbox)

그림 1. 필박스(http://pillbox.nlm.nih.gov/)

필박스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국립보건원에서 환자, 의료

기관 및 보험회사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정책 마련 및 비

용 절감을 위해 민간 웹 서비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차용

하고 매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

근하여 사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헬스케

어 시스템으로 알약 제조사와 사용자 간의 유기적인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사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할 때 필박스를 통해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고 알약에 새겨진 글자, 번호, 
색깔, 모양, 크기 등 간단한 약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정확한 

약의 효능 및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림 2. 필박스 의약품 조회 기능 1 

그림 3. 필박스 의약품 조회 기능 2 

이에 국립보건원은 한해 동안 접수되는 알약의 기능이나 

유효기간을 문의하는 민원 수의 100만 건 이상 필박스로 제

공하고 있으며 평균 한 건당 알약의 기능 및 유효기간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50달러를 필박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연간 5,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10,16] 
또한 국립보건원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검색한 약의 정보를 통

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지도 및 그래프를 입체적으로 작성

하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의 발생 장소 및 전염 속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고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 질병에 대한 인적대응 방법, 방제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대책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구글 플루 트렌드

구글에서는 무선랜(WiFi) 이용지역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빠른 확산으로 편

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마련되면서 사용자들의 현재 상태

나 이에 따른 후속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등 실시간으

로 무수히 많이 누적되는 정보 속에서 사회적인 변화나 흐름

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구글 홈페이지에서 독감, 인
플루엔자 등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 쿼리의 빈도를 조사하여 

독감 확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글 플루 트렌드’
라는 경보체계를 마련하였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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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글 플루 트렌드

또한 구글은 미국 질병통제 예방 센터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검색 빈도와 실제 독감증세를 보인 환자의 숫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국 보건 

당국보다 한발 앞서 시간 및 지역별 독감 유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용자

에게 검색어의 분석을 통해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등 사용

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구글 플루 트렌드와 실제 데이터 비교 결과 

3. 웰포인트의 헬스케어 서비스

고령인구에 의한 의료비가 국내의 경우 2009년 이미 전체 

의료비의 30%를 넘어섰고 선진국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40~50%를 차지하는 등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

성 질환에 의한 의료비 부담이 GDP의 6%를 넘어가면서 병

원 정보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병

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6. 웰포인트의 의료정보 제공 체계  

이에 미국 의료보험사인 웰포인트(WellPoint)는 IBM의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을 활용해 건

강보험 자료와 회사에 등록된 3,420만 명에 대한 환자의 증

상, 환자 면담 결과, 진단 연구 등 진료 내역에 대한 모든 정

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IBM 서버를 통해 임상실험 결과 및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최적의 진단 및 

환자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10,17]
이를 통해 웰포인트는 환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치

료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 및 진료를 줄여 환자 

및 의료보험 회사의 불필요한 진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 및 사례의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진료서비스의 제

공으로 헬스케어의 진단율 및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4. 1000 유전자 프로젝트

미국에서 한 해 220만 명 이상이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하

는 등 인간의 35,000개의 유전자에 따라 같은 질환이라도 증

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약물의 반응도 다른게 발생한다. 이에 

미국 국립보건원은 75개 기업 및 기관들과의 파트너쉽을 통

해 공동으로 진행한 1000 유전자 프로젝트(1000 Genomes 
Project)의 일환으로 200TB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인종

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유전자 특성 정보를 분석하여 질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립보건원은 1000 유전자 프로젝트를 아마존 웹 서

비스(AWS)로 이전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서는 익명의 개인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아 현재 

1,700명의 유전자 정보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으

며 이러한 유전자 정보의 공유 및 분석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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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진단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난치병 및 불치병

과 관련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치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10,20]

그림 7. 1000 유전자 프로젝트 데이터 검색

그림 8. 1000 유전자 프로젝트 샘플

5. Virtual Autopsy Table 

최근까지 CT 촬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3만 개의 신체 영

상 모두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단면만을 

촬영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서 환자의 몸 전

체를 촬영한 데이터로 가상의 인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 부검(Virtual Autopay)라 불리우며, 

골격뿐 아니라 장기, 근육, 피부 등 모든 부분을 겹겹이 촬영

하여 하나로 연결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느 부위가 어떻게 손

상되었는지 모든 방향에서 높은 해상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9,11]
Virtual Autopsy Table은 이러한 가상 부검을 위해 환자

의 몸 전체를 촬영한 데이터로 가상의 인체를 구성하는 기술

로 환자의 질병 또는 손상 부위를 파악하여 가상의 환경에서 

임의의 치료를 통해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치

료법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림 9. Virtual Autopsy Table

6. 무선 혈당 측정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발전으로 다양한 의료 시스템에 빅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속적으

로 심박수, 혈당, 혈압과 같은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결과

를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피드백 받는 것이 가

능하다.[10]  

그림 10. TelCare의 무선 혈당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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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elCare에서는 5분마다 측정되는 혈당 데이터를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실시간

으로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음

으로써 당뇨에 의한 질병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분당서울대병원의 CDW

분당서울대 병원은 지난 2003년 개원 이후 데이터의 꾸준

한 증가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추출 및 빅데이터 분석속도 

향상을 요구받고 있었다. 특히, 클리닉데이터 서포터 시스템

의 한 축인 CDW (Clinical Data Warehouse)에 분산된 데이

터 통합 적재 및 관리 및 신뢰도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코드 표준화를 통한 자료 관리, 신규 진료·청구·
삭감 등의 보험 데이터 분석 통계 필요, 프리텍스트(FreeText) 
및 비정형 데이터 안에서 지표 및 연구검색 등 병원 내 사용자 

니즈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한 IT시스템 구조로, 그
림 11.과 같이 디스크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위 쿼리 

요청 시 디스크의 데이터 블록을 메모리로 적재하는 디스크 

I/O로 인해 성능저하 현상 발생하고 있었다.[7,10]

그림 11. 기존 CDW 데이터 처리구조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한 성능 확보를 위해 SAP HANA를 기반으로 CDW를 구

축, 가동하고 있으며 SAP HANA를 통해 데이터 주제영역별 

기초 데이터 저장, 상세 데이터 저장, 통합 및 사실에 대한 

단일 버전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인 메모리 기반의 다차원 모

델을 구축하였다.

그림 12. 분당서울대병원 CDW IT시스템 구조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300여 개 이상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 환자 만족도 지표, 환자 안전 지표를 일일 또는 주 

단위로 관리, 분석하고 있으며 병원 내 전산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빠르게 추출할 수 있게 되면

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찾

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병원 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8.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연구 활성

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인체자원은행을 

통해 2008년부터 대규모의 인체자원 수집, 관리, 분양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각종 코호트 사업 및 연구 사업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약 36만 명의 코호트 인체자원 및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국민 1%에 해당되

는 50만 명의 연구용 인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체자

원은행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17개 병원에서 52만 명의 인체

자원 정보(유전체 역학조사 등으로 확보한 일반인 정보 32만

명, 병원에서 확보한 질환군 정보 20만명의 역학정보, 혈액, 
조직, DNA 등)를 확보하였다.[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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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체자원 수집 현황 

그림 14. 인적 자원 검색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양의 인체자원은 한국인의 질병 원

인 규명, 진단 및 치료법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개인 맞춤 치료법 개발 및 치료법에 의한 부작용 

발생률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IV. 결 론

빅데이터는 현재 신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각 국가와 기업

들은 행정, 의료, 복지, 교육 등의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이

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빅데이터가 

저장·관리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중 의료분야의 실제 빅데이터 활용 사

례를 통해 의료분야와 빅데이터 융합의 효율성을 살펴보았으

며 이러한 빅데이터 융합은 다음과 같은 효율성을 제공한다.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질병 및 신체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질병에 대한 사전방지 또는 대책을 마련함

으로써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 빅데이터를 통해 의료분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

용자가 필요한 유의미한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빅데이터를 통해 의료분야의 데이터 활용 범위가 증가

하면서 다양한 개인 건강기록을 수집·관리하고 분석함

으로써 자신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나 의

약품을 찾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존의 의료

서비스보다 효율적이고 지능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가능

하게 하며 질병 방지 및 최적의 치료법의 제공을 통해 불필요

한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오늘날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향후 맞춤형 의료서비

스의 제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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